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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인들의 인권이라니요?          18-10-30

한국의  신문보도를 인터넷을 통하여 매일 보는 저는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점이 있습니다.  수갑을 찬 유명 기업인들의 사진은 언론 매체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린 여아를 납치하여 수욕을 채우고 살해한 후 시체를 토막내어 유기하는 흉악범은 그의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범인들의 얼굴은 마스크를 채우고 모자를 깊숙히 씨워서 얼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범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권을 존중 받으려면 흉악한 범행을 저질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흉악범의 인권 존중 관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로 미국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나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누구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상에서  www.familywatchdog.us 로 들어가면 알아보고 싶은 거주지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주지나 알아보고 싶은 도시를 입력하면 성범죄자들이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많은 악인들이 주변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것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질른 자들의 거주지는 빨간 색으로 사각형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 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은 자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간 범의 거주지는 노랑색 그리고 직장은 흰생입니다.  성적 폭행범은 거주지를 청색으로 직장은 흑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성 범죄자들은 거주지를 연한 초록색으로 직장은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시된 사각형 점을 클릭하면 그 사람의 사진과 주소와 신상 정보가 다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자기의 거주지에 이런 위험범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양민을 범인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범인들의 인권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에서는 흉악범들의 이름도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2005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찰 직무규칙에 따라서  범인들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흉악범 이외의 피의자들에게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론 매체는 연예인들, 재벌, 공무원들이 피의자가 되었을 때 너무도 많은 신상 정보를 상세히 보도해왔습니다. 그런 피의자들은 인권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한국에서는 흉악범들의 이름이 뭐인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는 아우성이 높을 것입니다. 학력을 위조했다는 동국대학의 전 여교수와 그녀와의 연인 관계이었던 청와대의 수석 비사관의 신상 정보는 실증이 날 정도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교환한 e-mail 연애 편지까지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인물들의 행위를 두둔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인권이 흉악범의 인권 보다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미국에서는 오직 미성년자들만은 그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치는 잘한 조치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어린 나이에 철없이 자저른 일시적인 행동으로 일생을 망칠 위험이 있을 것임으로 그런 위험에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옳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국에는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롭고 옳바른 시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시행해야할 새로운 정책들이 산적해 있겠지만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흉악범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무원칙 경찰규칙은 폐지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권리는 흉악범의 인권보다 몇 백배나 더 중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끝
